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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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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 상속

러시아의 30대 여성이 입양한 아들과 결혼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임신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 사는 마리나 발마세바(35)는 지난 5

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입양한 아들인 블라드미르 샤비린(20)과 다정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개 연애를 선언했다.

마리나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함께 샤비린을 입양해 키웠다. 당시 마리나의 나이는 22세, 

입양한 아들의 나이는 7세였다. 마리나는 어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고, 입양된 샤비

린은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며 10여 년을 보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부모와 자녀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매우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리나는 최근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샤비린과 혼인 신고를 마쳤다. 당시 나는 머리도 

빗지 않은 상태로 혼인 신고 사무소를 찾았는데, 샤비린이 깜짝 선물로 반지를 준비해 기분이 매

우 좋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어 “혼인신고가 끝난 뒤 우리는 웨딩 파티를 즐겼고, 몇몇 하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

다”면서 “나는 현재 임신 상태이며, 조만간 큰 도시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남편에게 입양한 아들과의 결혼 소식을 알리진 않았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우리의 선

택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지

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행복하고, 당신도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가 됨에 따라, 마리나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들이자 자신의 

형제였던 다섯 아이를 함께 양육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가운데, 네티즌들은 “본인 손으로 키운 

아이와 이성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

무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반

려견 사진 한 장이 논쟁을 불

러일으켰다고 영국 BBC가 15

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린 

사진은 반려견 ‘머서’가 평소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인

형에 둘러싸인 채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담고 있

다. 문제는 이 반려견의 ‘애착 

인형’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곰

돌이 푸’라는 사실이었다.

곰돌이 푸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풍자하는데 주로 이

용돼 왔다. 2013년에는 시진

핑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 7살 때 자신을 입양한 어머니와 결혼한 러시아 남성(오른쪽). 13년 전 입양한 아들과 

결혼한 여성(왼쪽)

▲ 왼쪽은 입양 당시의 샤비린과 어머니 마리나, 오른쪽은 현재 모습

▲ 혼인신고를 마치고 포옹하는 입양 아들과 어머니

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던 2013년 당시에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과 ‘곰

돌이 푸’ 속 캐릭터인 푸와 티

거가 걷는 모습이 매우 닮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

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린 

반려견의 사진이 중국의 지도

자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미국

의 태도를 담고 있다며 격분

하고 있다.

과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간과한 

채, 그저 사랑스러운 반려견

의 일상을 공개했을 뿐인지에 

대해 BBC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BBC는 ”사진 속 개는 미국

과 폼페이오 장관을 의미하는

데, 중국어로 ‘개’는 공격적이

고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사

람이나 국가를 의미한다“면

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알

지 못한 채 사진을 올렸을 리 

없다고 추측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

등이 깊어지면서 중국 여론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그다지 너

그럽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을 

‘악마’,‘거짓말의 왕’이라고 공

격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

러내왔다.

사실 중국 SNS인 웨이보에

서는 현재까지도 곰돌이 푸에 

대한 검색이 쉽지 않다. BBC

는 “중국 당국이 공산당 지도

자를 조롱할 수 있는 비방적

인 말이나 별칭 등을 적극적

으로 검열하는 만큼, 중국 네

티즌들이 이에 대해 직접적이

고 본격적으로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폼페이오 장관

은 알고 있었을 수 있다”고 지

적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15

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프

로그램에 출연해 "'푸 게이트'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을 받은 뒤 "머서(폼페

이오 반려견)는 30여개의 장

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머서의 

선택이 그것(푸 인형)이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을 의미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